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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해야
- 도시가스시설 피해‧복구 상황관리 현장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강경성 2차관은 7. 25.(화) 오전,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많은 충청권 담당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도시가스시설 피해‧복구 현황과 함께 재난‧재해 상황관리 현장을 점검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폭우로 인한 시설‧인명 피해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관망 등 설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극한호우, 기상이변 등 과거와 다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난‧재해 관리체계를 자세히 재점검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시설의 디지털 점검(모니터링)과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한 재난‧재해 위험의 예측과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역이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재해 

유형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에너지시설 재난‧재해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송·변전설비 등 전력설비 피해로 인한 

정전 가구 약 52,100세대(7. 13일 이후) 중 99.9%에 대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7. 24일 17시 기준), 이 밖에 크고 작은 에너지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취약시설 점검과 주요 설비 안전관리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관리 및 재난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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